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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of variables related to family and employment on work․family 

spillover in working wives with children.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KLoWF; 2008) of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was used in this stud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733 working wives with children. For data 

analysis Cronbach α,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performed. 

The results show that, first, among variables related to family, family role awareness and marital satisfaction influence on 

work-family negative spillover, and values on familism and husband's weekends housework hour influence on family-work 

negative spillover in working wives with children. 

Second, among variables related to employment, career satisfaction, wife's weekly working hour, husband's perception on 

employment of wife and sexual discrimination influence on work-family negative spillover, and career satisfaction, husband's 

perception on employment of wife, employment stability, husband's monthly income and husband's weekly working hour 

influence on family-work negative spillover in working wives with children. 

Third, among variables related to family and employment, wife's weekly working hour, family role awareness, marital satisfaction 

husband's perception on employment of wive, husband's weekly working hour, and career satisfaction influence on work-family 

negative spillover, and values on familism and wife's weekly working hour influence on family-work negative spillover in 

working wives with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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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류역사상 가족과 생산활동 만큼 오래되고 그 요성을 

인정받아 온 제도도 매우 드물 것이다. 이 두 제도는 매우 

한 련을 맺으며 서로 향을 주고 받아왔다.  사

회에서는 이 두 제도가 서로 분리되고 심지어는 립되는 

역에 치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Miller, 2001).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극 으로 증가함으로 인해 성에 따른 일과 

가족 역에 한 이분법 인 분리도 차 감소하고 있지만, 

사회에서 개인은 일과 가족의 경계를 오가면서 살아가

고 있다(Clark, 2000). 이 듯 일과 가족이 상호의존 으로 

서로에게 하게 연계되어 돌아가는 실과 일-가족간 

역을 분리 이거나 배타 으로 바라보는 입장의 간격은 개

인들에게 끊임없이 일․가족 양립 갈등을 유발시킨다(Wad-

sworth & Owens, 2007). 특히 경제 으로 많은 혼란을 겪

고 있는 우리 사회는 아마도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가족이 

일에 보다 념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구성원들이 개인

의 일에 보다 몰두할수록 가족생활은 차 고유의 모습과 기

능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도 노동시간과 일의 압력에 응하도록 강요받게 된다

(Hochschild, 1997). 

이에 최근에는 일과 가족생활을 병행하기 한 요구나 노

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다양한 역할의 상충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할갈등보다는 일과 가족문제를 개인의 생활에서 

통합하고 균형을 찾는 방법에 한 연구(Crzywaxz, Almei-

da, & McDonald, 2002), 일․가족갈등이 개인의 직장이나 

가정생활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Jeong, 2005)

들이 수행되고 있다. 

일에의 참여가 그 개인의 가족생활 참여에 향을 미친다

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직장에서의 과 한 역할은 가정생활

에 향을 미치며, 가정 내의 요구들은 일에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직장일과 가정 일에 동시에 참여해야 하는 맞

벌이부부 가정에서는 특히 두 역간의 상호작용이 많이 일

어날 수 밖에 없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 하면서 

맞벌이가정이 사회의 보편  가족형태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나(Song, Jang, & Kim, 2010) 우리나라 취업주부들의 

경우에는 여성의 지 가 낮고 사회구조상 직장일과 가정일

을 개인 으로 조정할만한 힘이 없으며, 가정내에 뿌리 깊이 

존재하는 가부장  가치 이나 어머니 역할의 강조 등으로 

인해 더욱 많은 이 의 노동부담을 경험하게 된다. 사실 우

리나라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 서구사회에서보다 아내에게 

갈등 인 기 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과 가정에서 서

로 상반되는 인성특성을 보여  것을 요구하며 이로 인해 아

내들은 심각한 시간제약과 에 지 고갈, 그리고 심리  스트

스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맥을 같이하여 Song, 

Jang, and Kim(2010)은 맞벌이여성의 일-가족 양립 갈등은 

맞벌이 남성이나 홀벌이 남성에 비해 높다고 보고한다.

지 까지 일․가족 갈등에 한 연구는 크게 일과 가족생

활을 병행하면서 여성이 담당해야 하는 역할들로 인한 역할 

심의 갈등에 한 연구와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

이나 스트 스 등의 자원을 심으로 하는 연구로 구분될 수 

있다. 이에 비해 일․가족 이는 직장일과 가정일을 동시에 

담당하면서 요구되거나 획득되는 자원을 심으로 두 일이 

서로에게 미치는 정 인 측면과 부정 인 측면을 모두 포

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련된 연구로 Crouter(1984)는 직장에서 문제해결 

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가정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때 동일

한 기술을 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면서 일․가족 이

의 정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Piotrokowski, Chone, 

and Coray(1993)는 어머니가 일로 인해 우울이나 다른 부

정  심리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면 이는 가족생활에 달

되고, 자녀들을 한 좋은 가정환경을 제공하는데 제약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부정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Jeong

(2005)은 일․가족 이에서는 부정 인 이보다 정 인 

이가 크지만, 부정  이에 있어서는 가족이 일에 미치는 

이보다는 오히려 일이 가족에 미치는 이가 크므로 직장

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이나 긴장이 가족생활에 향을 주

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일․가족 이에 한 선행연구들은 일과 가족의 

상호작용을 검토하고 역할과 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  

향 뿐 아니라 일이 가정생활에 자극을 주고 도 이 된다는 

정  향의 측면도 포함한다는 차원에서 일․가족 갈등

연구의 역을 확 시켰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지 까지의 선행연구에서 일․가족 이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들은 크게 직업특성 변수와 가족

특성 변수, 그리고 개인특성 변수로 나  수 있다. Grzywacz 

et al.(2002)은 연령이 일․가족의 정  이  부정  

이와 련이 있으며,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정 ․부정  

이가 각각 더 많이 나타났다고 하고, 주당노동시간은 일이 

가족에게, 가족이 일에 미치는 정 ․부정  이 모두와 

련이 있으며, 어린 자녀의 유무 역시 가족-일의 정  이 

 부정  이와 련이 있다고 보고한다. Brisbois(2002)

는 가족유형은 남성의 일․가족 이 수 에 향을 미치지 

못하고, 성은 가족이 일에 미치는 이 수 에 유의한 향

을 미친다고 보고하면서, 문직맞벌이 여성들은 문직맞

벌이 남성들보다 부정 인 이를 보다 많이 보고한다고 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Kim and Han(2002)은 여성의 경우

에는 직업  특성 변수만이 일․가족 이에 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 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노동시간과 업무량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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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특성 변수 이외에도 가사분담율과 배우자 지원과 같

은 가족특성 변수가 일과 가족간의 부정 ․ 정  이에 

유의한 향력을 갖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일-가족 이 

수 은 기업내 근로환경이나 조직문화 등과 같은 직업과 

련된 향 요인들(Kim et al., 2007) 뿐 아니라, 개인이 처한 

가족상황(Kim & Kwon, 2009)과 가족과 련된 여러 향

요인들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일-가족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보다 다측면  분석이 필요

하다고 하겠다. 특히 부분의 가정에서 가정 리자의 역할

을 수행하고 있는 주부, 그 에서도 일과 가정생활의 이  

부담을 지고 있는 맞벌이 가정의 취업주부들을 상으로 이

들의 일-가족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다 심층 으

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몇몇의 선

행연구에서(Kim & Han, 2002; Jeong, 2005; Song, Jang, & 

Kim, 2010) 맞벌이 가정의 취업주부들의 일-가족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있으나 일-가족 이에 많은 

향을 미칠 수 있는 취업주부의 일의 유형을 통제하지 않고 

있다. 주부가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는가 하는 주부의 직업

유형은 일․가정 양립에 있어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시간제약과 많은 련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일-가

족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

겠다. 한 취업주부의 수가 극 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일-가족 양립의 문제가 국가  정책의 문제로 두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보다 범 한 국 인 

자료를 이용한 향요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여성정책개발원의 국규모의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시간의 탄력성이나 융통성에 많은 제

한을 갖는 임 근로자인 취업주부들을 상으로 이들의 일-

가족 이에 향을 미치는 가족  직업 련 변수들을 알

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임 근로자인 취업주부들

의 일-가족 이에 향을 미치는 가족  직업 련 변수들

을 보다 심층 으로 규명함으로써 취업주부의 일․가정 양

립을 한 정책수립에 기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며, 

취업주부의 일-가족 이를 감소시키는 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본문내용

Ⅱ. 이론  배경  선행연구의 고찰

1. 일-가족 이

일-가족 이는 직장일이 가정일에 향을 미치는 상황을 

일이 가족에 미치는 일-가족 이, 가정일이 직장일에 향

을 미치는 상황을 가족이 일에 미치는 가족-일 이로 구분

한다.  일․가족 이는 부정 인 이와 정 인 이로 

구분되는데, 부정 인 이는 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일-가족 

갈등으로 여겨져 왔다. 최근에는 일과 가정생활의 병행으로 

인한 자원의 증가나 일과 가족 모두의 성공과 균형 등과 같은 

정 인 이에 한 연구(Brisbois, 2002; Grazwacz et al., 

2002; Kim, 2011; Kim & Kim, 2010; Won & Park, 2009)

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개념하에서 일-가족 이를 

체로 4가지 차원, 즉 일-가족의 정 ․부정  이, 가

족-일의 정 ․부정  이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일․

가족 이는 양방향 인 계로써 어느 한쪽이 일방 으로 

다른 한쪽에 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상호순환 인 특성을 

지니는 계로 보아야 한다. 

일․가족의 부정  이로 여겨져 왔던 일-가족 갈등에 

한 이론  은 다양한 으로 근되어 왔다. 즉 직

장일과 가정은 분리되어 있으며, 서로 향을 주고받지 않는

다고 가정하는 분리모델, 두 역은 상호 향을 미치기는 하

지만 두 역에서 개인들에게 높은 수 의 요구를 하면서 개

인들은 어려운 선택과 갈등 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가정

하는 갈등모델, 한 역에서 만족하지 않으면 다른 역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보상을 받고자 한다는 보상모

델, 일-가족 역의 상호 향의 유기성을 강조하며, 하나의 

역이 다른 역에 정 ․부정  향을 미친다고 보는 

이 ,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과 직장이 서로 쉽게 침

투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역할갈등을 최소화하기 한 일과 

가족의 통합에 주안 을 두는 경계모델이 있다. 이  이

모델은 갈등모델이나 보상모델에 비해 일-가족 역간 상호

향의 유기성을 강조하며, 하나의 역이 다른 역에 정

 는 부정  향을 미친다는 에 기반한 것으로 한 

역의 활동이 다른 역의 활동에 향을 주거나 원인을 제공

한다는 과 에서 일․가족간 상호 향에 심을 갖는다(Song, 

Jang, & Kim, 2010). 본 연구는 일이 가족에게, 그리고 가족

이 일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하므로 이 에서 일

-가족 이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여러 선행연구들(Kim & Han, 2002; Song, Jang, & Kim, 

2010; Won & Park, 2009)은 가정생활이 직장에 미치는 부정

 향보다는 직장일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부정  향이 

더 큰 것으로 일 되게 보고하고 있다. Brisbois(2002)도 남

녀병원근무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들이 가족-일 이

보다는 일-가족 이를 더 많이 경험하고, 이러한 이는 

부분 부정 이라고 보고한다. Kim(2011)은 일에서 가족으로

의 부정  이가 정  이 보다 상 으로 높고, 가족

에서 일로의 정  이는 부정  이보다 높다고 하면서, 

이는 일은 가정생활에 부담을 주지만, 가정생활은 일에 도움

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반 한 것이라고 말한다. 반면 기

혼 직장인을 상으로 직장-가정의 상호작용에 향을 미치

는 변수를 살펴본 Jeong(2006)은 기혼직장인들은 일-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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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 이 양방향 모두에서 부정  향보다는 정  

향을 더 크게 지각하고 있다고 말한다. 

 일-가족 이의 경우 개인의 직무만족, 이직의도, 직무

스트 스 등에 향을 미치며, 생산성 감소, 근로자들의 사

기 하, 부 한 작업수행, 직장만족과 조직몰입의 하 등

과 같은 부정  결과를 래하고 있다고 하며, 가족-일 이

는 직무만족, 직무 여, 조직몰입, 지각  결근 등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취업여성들은 일과 자녀돌 을 병행하기 힘들다는 

것이 직장생활의 가장 불만족한 요인이어서 직장을 선택할 

때 가사와의 병행이 가능한가를 가장 많이 고려하며, 자녀를 

맡아  사람이 없어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힘들다(Lee, 2008)

고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을 하는 것이 자녀들을 경제

으로 지원할 수 있어 어머니역할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고 인식함으로써 일-가족 양립에 따른 갈등을 자체 으로 해

소하고 있기(Lee et al., 2006)도 한다.

한편 Vodanoff(1988)는 여성의 경우에는 가족특성 변수

들이, 남성의 경우에는 직업특성 변수들이 일․가족의 부정

 이를 더 많이 설명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2. 일․가족 이에 향을 미치는 가족 련 변수

기혼 취업여성은 일-가족 양립에 있어 자녀돌   가사

련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으며, 성역할 태도와 고용형태, 

주당 평균노동시간, 6세 이하 자녀유무 변수가 일-가족 양립

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Statistics Korea, 2008). 

Jeon, Park and Kim(2008) 역시 맞벌이 유무, 가사노동시

간, 자녀유무과 같은 가족 련 변수들이 일-가족 이의 지

각에 향을 다고 말한다. 일․가족 이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는 가족 련 변수들에 한 선행연구결과들을 

변수에 따라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선행연구들은 자녀양육이 취업여성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Cho & Seo, 2009)는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6세 

이하의 취학  어린 자녀가 있을수록 시간갈등이 심한 것으

로 나타났는데(보건복지부, 2005) 자녀수가 많고 어린자녀가 

있으면 정신 ․육체 으로 직업생활에 집 하기가 힘들고 

자녀양육에 여함으로써 역할과 을 경험하기 쉬우며, 특

히 취학 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는 시간부족에서 오는 

역할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이와 유사하게 기혼취업

여성의 일-가족 갈등과 일-가족 이 정도를 살펴본 Jeong

(2005)은 일-가족의 부정  이가 가장 큰 집단은 20~30

의 취업여성으로 자녀가 어려 보살핌이 많이 필요하고, 가사

노동시간이 길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일-가족의 부정  이를 

해소하기 해서는 가족에게 심리 ․행동  도움을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기업의 가족친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한다. 

한편 여성들은 결혼 이후 일-가족 양립 갈등이 높아지는

데 비하여, 남성들의 일-가족 양립 갈등은 결혼여부와 직

인 계가 나타나지 않는다(Won & Park, 2009)는 보고 

있다. 이와 맥을 같이하여 Bae, Seo and Lee(2002)은 아버지

를 상으로 일-가족 이와 부모역할만족도의 련성을 살

펴보고 아버지가 경험하는 일-가족 이 수 은 그리 높지 

않으며, 일과 가족생활의 요구가 상충될 때 양립을 해서 

가족생활을 조정하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한다.  Jeon et 

al.(2008)은 일-가족 이에 있어서 성차를 보고하고 있는데 

일-가족 이의 하 역보다는 가족-일 이의 하 역에

서 더 많은 남녀 간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이는 가족내 역할

수행에 해 여성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하거나, 가족들이 만

족하지 못할 때 이것이 여성의 직장생활에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되면서 직업에의 만족감을 하시키고 일에서의 성

취에 어려움을 겪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면 기혼 직장인을 상으로 일-가족의 상호작용에 향

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본 Jeong(2006)은 자녀와 배우자의 

지지가 일-가족의 상호작용에 정  향을 미친다고 하고 

Song, Jang, and Kim(2010)도 맞벌이 여성의 경우 일-가족 

갈등에 있어 가족지원의 요성이 남성들보다 더 크다고 한

다. Jeong(2006)도 이와 유사하게 남편의 지지도가 높은 취

업여성들의 일-가족균형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인구학

 변인이나 직업변인의 차이보다 훨씬 유의미한 차이를 보

여 물리 인 환경에 못지않게 심리 인 지지가 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배우자 지원이 가족-일로의 부정  이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Kim & Han, 2002)는 보고도 있다. 

기혼 취업여성은 일-가족 양립에 있어 성역할 태도가 일-

가족 양립에 향을 미친다(Statistics Korea, 2008)는 보고

도 있고 반면 기혼 정규직 근로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근로자의 성역할 태도는 일-가족 갈등에 유의한 향을 미치

지 않는다(Han & Yoo, 2007)는 보고도 있다. 

가사노동시간이나 가사조력자 유무에 따라서는 일-가족 

균형감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Jeong, 2006). 가사조력자가 

부분 고용된 도우미이기 보다는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 등 

가족들이기 때문에  다른 가족의 요구가 증가한 때문으로 

보고한다. 

가사노동시간에서는 가사노동시간이 3시간 이상인 주부

들이 3시간 미만인 주부들보다 일-가족 갈등수 이 높았으

며, 사무직 취업여성의 경우 주당 가사노동시간이 일-가족갈

등에 향을 미친다(Cho, 1999)고 한다.  가사노동의 부담

이 비교  고, 가족들이 지지 인 경우에 일이 가족에게 

미치는 정 인 효과가 크며, 연령이 20 인 경우에, 자녀

가 1명인 경우에, 첫자녀가 7세 미만인 경우에, 가사노동시

간이 3~6시간인 경우에 가족-일의 부정 인 이가 가장 크

게 나타났다(Jeong, 2005). 요약하면 가사노동시간이 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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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로부터 행동 , 심리 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취업주

부들의 일-가족의 부정  이  가족-일의 부정  이가 

크다. Ryu(2009) and Kim(2011)은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짧고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길수록 일-가족의 정  이

가 높다고 하고, Kim(2011)은 주부의 가사참여 정도가 높을

수록 일-가족으로의 부정  이가 높다고 하고, 남편의 가

사참여 정도가 높고, 주부의 가사 참여 정도가 낮을수록 가

족-일로의 정  이가 높아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가사분

담율이 취업여성의 가족-일로의 부정  이에 향을 미치

지 않는다(Kim & Han, 2002)는 보고도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여러 학자들은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게 

되면, 남성들이 가사에 더욱 많이 참여할 것이라고 가정하

으나(Crouter & Helms-Erikson, 2000) 실 으로 맞벌이 

부부의 남편이 분담하는 가사노동은 남성이 홀로 경제활동

을 하는 홀벌이 부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난다(Cai & Lee, 2004). 한 가족생활에는 부부가 실제 가

사노동에 투입한 시간보다는 상 방의 가사노동 분담에 

한 태도나 지각이 요하며, 이러한 가사노동분담 시간에 

한 태도나 지각은 부부 뿐 아니라 가족구성원과 가정환경과

의 상호작용 결과이므로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에 한 아내

의 만족도가 일-가족 이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결과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Lee(2003)는 일-가족의 부정  이가 결혼만족도에 

부정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Ryu(2009) and Kim(2011)

은 결혼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일-가족의 정  이가 높

다고 한다. 

3. 일․가족 이에 향을 미치는 취업 련 변수

일․가족 이에 향을 미치는 취업 련 변수에 한 선

행연구결과들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월평균 가구소득은 시

간갈등과 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보건복지부, 2005), 

가계의 소득이 높아질수록 일-가족으로의 부정  이가 낮

아진다는 보고(Crzywacz & Marks, 2000)가 있는 반면 가

계의 소득이 높을수록 가족-일과 일-가족으로의 부정  이

가 높아진다는 보고(Kirchmeyer & Cohen, 1999)도 있다. 

 월평균소득이 높은 취업주부들이 낮은 취업주부들보다 

일․가족 균형감이 더 높은데, 이는 소득이 높으면 가사노동

을 체할 수 있는 경제  방안을 마련하거나 균형을 한 

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Jeong, 2006)이라고 한다. 이와 

유사하게 Kim(2011)은 주부의 소득이 높을수록 남편의 소

득이 을수록 일-가족의 정  이가 높다고 하고, 주부

의 소득이 높을수록, 출퇴근시간이 길수록, 근무시간이 길수

록 그리고 남편의 소득이 을수록, 직무조건 만족도가 낮을

수록 일-가족으로의 부정  이가 높다고 한다.  주부 소

득이 높을수록, 남편 소득이 을수록, 출퇴근 시간이 게 

걸릴수록, 근무시간이 을수록 가족-일로의 정  이는 

높아지고, 주부 소득이 높아질수록 가족-일로의 부정  이

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

로 보아 주부의 소득이 높아질수록 일-가족의 정 ․부정

 이와 가족-일의 정 ․부정  이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소득이 높은 문직에 종사하는 주부들은 자아

성취와 직업  발  등으로 인한 정  효과와 일과 가정에

서의 과 한 책임과 시간과 에 지의 제약 등으로 인한 부정

 효과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이들 문직 취업여성들에게 있어 매우 요하고 시

한 문제임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생활에 한 주  인식을 조

사한 연구에 의하며, 40  이상의 주부들에게는 노동시장의 

성차별이 일-가족 갈등을 가져오는 요인이라고 한다. 노동시

장에서 승진가능성이 없다고 느낄 때, 그리고 임 에 한 

만족도가 낮을 때 여성들은 일-가족생활의 갈등을 느끼는 것

이다. 이러한 결과는 일-가족 갈등 완화를 한 가족친화  

제도와 같은 다양한 제도  지원 외에도 성차별 인 노동시

장의 행이 바 어야 함을 의미한다(Lee et al., 2006)

Jeon et al.(2008)은 직업유형, 경력, 고용형태, 근무시간과 

같은 취업 련 변수들이 일-가족 이의 지각에 향을 다

고 하고, 직장의 조건이 일-가족병행에 지지 인 경우에 일이 

가족에게 미치는 정 인 효과가 큰데(Jeong, 2005), Jeong

(2006)은 직장상사의 지원이 일-가족의 상호작용에 정  

향을 미치고, 가족친화  조직 분 기는 일-가족의 부정  

향을 완화시켜 다고 한다. 

Kim and Han(2002)은 30~50  취업한 남녀를 상으로 

한 일․가족 이에 한 연구에서 남녀 모두 일에서 가족으

로의 부정  이가 가족에서 일로의 부정  이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에게 있어 일․가족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로 직업  특성인 것으로 보고하면서 노동시간이 

길수록, 업무량이 많을수록 일․가족의 부정 인 이에 미

치는 향이 크다고 말한다. 

그리고 근무시간, 복지제도시행정도에 따라서도 일-가족 

균형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Jeong, 2006)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즉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취업주부들의 일-가족 균

형감이 다른 취업주부들보다 높았으며, 직장에서의 복지제

도 시행정도가 높은 경우에 균형감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 육아휴직제도, 보육시설, 가족 휴가 등과 같은 가족친

화 인 회사의 지원도 일-․족의 부정  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타나났다(Song, Jang, & Kim, 2010). 휴가제도, 탄력

근무제, 자녀양육 로그램, 부양가족 로그램 등과 같은 

가족친화 인 복지제도는 기혼여성의 직장-가정갈등과 경력 

몰입 계에서 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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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이 부부보다는 상 으로 가사분담에서 더욱 많은 갈등

이 야기될 수 있는 맞벌이 부부에게 있어 탄력근무제나 휴가

제도와 같은 가족친화  제도가 근로자의 일․가족 양립 수

에 미치는 효과는 뚜렷하게 정 인 계를 가지지 않는다

(Lapierre & Allen, 2006)는 보고도 있다. 

수입노동시간은 취업주부의 직종에 계없이 공통 으로 

일-가족갈등에 향을 미치고(Cho, 1999), 이는 모든 유형의 

이와 련이 있다(Grzywacz, 2002)고 보고한다. 이와 유

사하게 Song, Jang, and Kim(2010)은 근무시간이 일-가족 

이에 가장 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면서 정시퇴근, 법정공

휴일  토․일요일 수가 기혼 취업여성의 일-가족 갈등

을 감소시킨다고 말한다.  업무과부하나 불만족, 근로시간

의 경직성 등이 클수록 일-가족으로의 부정  이가 크다

(Frone, Russell, & Cooper, 1992)는 보고도 있다. 반면 Jeong

(2005)은 근무시간이나 직업지 , 기업의 특성 등은 일-가족 

갈등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단지 근무

시간이 10시간 이상인 경우 일이 가족에 미치는 부정 인 

향이 컸으며, 남편  자녀의 지지가 낮을 때 일-가족, 가족-

일의 부정  이가 크다고 한다. 

Edwards & Rothbird(2000)는 반 인 경제시장에서의 

직업안정성에 한 고려없이 일-가족의 상호작용을 제 로 

이해할 수 없다고 보았다. 취업여성은 노동시간이 길어질수

록 시간갈등이 심화되고, 정규직을 기 으로 할 때, 정규직

과 기타직(자 업, 고용주, 무 가족종사자) 여성들의 시간

갈등이 유의미하게 감소한다(Statistics Korea, 2008)는 보고

도 있지만 직업안정성이 일․가족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향에 해 탐색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거의 없는 실정이다(Kim 

& Han, 2002). 

한편 일에 한 통제력 수 이 높을수록, 상사의 지지가 

많을수록(Kim & Han, 2002), 일만족도가 높을수록(Ryu, 

2009), 직장의 복지지원제도가 잘 되어 있을 때(Jeong, 2005) 

일과 가정의 정  이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내용  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 조사 

2차년도(2008) 자료를 이용하여,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맞벌

이 부부들  임 근로자인 주부들을 연구 상으로 하 다. 

자녀의 존재유무는 가족생활의 구조와 부부간의 상호작용에 

있어 요한 향을 미치는 변수이고, 부부가 모두 일에 종

사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있어 일이 가정에 미치는 이 는 

가정이 일에 미치는 이는 홀벌이 가정에서의 이와는 차

이가 있으므로 연구 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

다. 한 유사한 가정환경을 가진 주부라 하더라도 자신이 

종사하는 일의 성격이나 근무환경에 따라 일과 가정이 미치

는 향이 서로 다르므로 이를 조 이나마 통제하고자 임

근로자인 맞벌이 주부로 연구 상자를 제한하 다. 본 연구

상자의 일반 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구체 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내용 1> 가족 련 변수가 유자녀 취업주부의 일․

가족 이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가? 

<연구내용 2> 취업 련 변수가 유자녀 취업주부의 일․

가족 이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가? 

<연구내용 3> 가족  취업 련 변수가 유자녀 취업주부

의 일․가족 이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가? 

3. 측정변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 조사는 여성의 생애

주기별 경제활동 지 변화와 가족생활을 비롯하여, 가족과 

련한 가치의 변화, 가족 계의 변화, 가족형성과 이벤트의 

변화, 가족구조의 변화를 종단면 으로 추 할 수 있는 자료

구축을 목 으로 하는 조사이다(Lee et al., 2010).

1) 가족 련 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족 련 변수는 가족주의가치 , 

통  가족역할인식, 결혼만족도, 미취학자녀수, 아내와 남편

의 평일가사노동시간, 아내와 남편의 주말가사노동시간, 남

편의 가사노동 분담에 한 만족도, 가사조력자의 존재 여부

이다. 

가족주의가치 (7문항) 변수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

다’,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등과 같이 통 인 가족

기능에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4  Likert 척도로 측정

하 으며, 역산을 하여 문항의 방향성을 일치시키고 합산을 

하여 7 ~ 28  사이에 분포하며, 수가 높을수록 통  가

족주의 가치 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통  가족역할인식(6문항) 변수는 ‘남자는 직장을 가지

고 여자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 이다’, ‘맞벌이 부

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 등과 같이 가족역할에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4  Likert 척도로 측정하 으며, 

역산을 하여 문항의 방향성을 일치시키고 합산을 하여 6 ~ 

24  사이에 분포하며, 수가 높을수록 가족역할에 해 남

녀의 역할을 양극으로 분리하는 통  태도를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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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frequency(%) Variables category frequency(%)

wife‘s age

under 30  37( 5.0)

husband's

age

under 30  14( 1.9)

31~40  321(43.8) 31~40 238(32.5)

41~50  286(39.0) 41~50 332(45.5)

51~60  82(11.2) 51~60 118(16.1)

above 60  7( 1.0) above 60  31( 4.2)

wife's 

scholastic 

ability

under middle school 117(16.0)

husband's

scholastic 

ability

under middle school  99(13.5)

high school 300(40.9) high school 253(34.5)

collage  86(11.7) collage  65( 8.9)

university 189(25.8) university 262(35.7)

above graduate school  41( 5.6) above graduate school  54( 7.4)

wife's 

employment

manager  3(  .4)

husband's

employment

manager  22( 3.0)

professional or trades concerned 209(28.5) professional or trades concerned 167(22.8)

office worker 142(19.4) office worker 133(18.1)

service worker 106(14.5) service worker  26( 3.5)

sales worker  86(11.7) sales worker  48( 6.5)

agriculture and fishery skilled worker  1(  .1) agriculture and fishery skilled worker  34( 4.6)

technician  27( 3.7) technician 105(14.3)

operator or assembler  34( 4.6) operator or assembler 126(17.2)

laborer 113(15.4) laborer  62( 8.5)

no respond  12( 1.6) no respond  10( 1.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amples N=733

것을 의미한다. 

결혼만족도(1문항)는 1  ~ 7  사이에 분포하며, 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남편의 가사노

동 분담에 한 만족도(1문항)는 1  ~ 5  사이에 분포하며 

역산하여 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아내와 남편의 평일가사노동시간과 아내와 남편의 주말

가사노동시간은 집안일(설거지, 청소, 자녀돌보기 등)을 하

루에 몇 분 정도 하는지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고 있다. 

2) 직업 련 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취업 련 변수는 일만족도, 아내와 남

편의 월소득, 아내와 남편은 근로시간, 직장에서 경험한 성

차별 정도, 직장이 제공하는 복지 정도, 직장안정성, 아내의 

취업에 한 남편의 정  인식이다. 

일만족도(9문항) 변수는 5  Likert 척도로 측정하 으며, 

역산을 하고 합산을 하여 9 ~ 45  사이에 분포하며, 수가 

높을수록 지  하고 있는 일에 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

미한다. 

직장에서 경험한 성차별(6문항) 변수는 4  Likert 척도로 

측정하 으며, 역산을 하고 합산을 하여 6 ~ 24  사이에 분

포하며, 수가 높을수록 직장에서 성차별을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내와 남편의 근로시간 변수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과 주

당 과근로시간을 합한 시간을 사용하 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복리후생(13문항)은 퇴직 , 유 휴가, 

육아휴직, 시간외 수당, 직장보육시설 등을 포함한 13개 항

목이 직장에서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고 이를 합산하

여 0 ~ 13  사이에 분포하며, 수가 높을수록 직장에서 제

공되는 복리후생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직장안정성(1문항)은 정년까지 보장되는 상용직에서부터 

일하기로 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직까지 분포하며, 

수가 높을수록 안정성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아내의 취업에 

한 남편의 정  인식(1문항)은 1 ~ 5  사이에 분포하

며, 수가 높을수록 아내가 일하는 것에 해 남편이 정

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족  취업 련 변수들의 일반  경향은 <Table 2>, 

<Table 3>과 같다. 

3)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일-가족 이는 일-가족 이 즉 ‘일이 가

족에게 향을 미치는 정도’와 가족-일 이 즉 ‘가족이 일에 

향을 미치는 정도’로 구성하 다. 일-가족 이(5문항)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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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N(%)

housework helper
exist

non-exist

121(16.5)

612(83.5)

employ-

ment stability

employment contract term not fixed or to the age limit 

employment contract term longer than one year 

employment contract term between one month and one year

employment contract term shorter than one month

606(82.7)

75(10.2)

28( 3.8)

24( 3.3)

Table 3. Frequency of Variables Related Family and Employment N=733

variables Mean(SD)

family

values on familism

traditional family role awareness

marital satisfaction

the number of preschooler 

wife's daily housework hour(min)

husband's daily housework hour(min)

wife's weekend housework hour(min)

husband's weekend housework hour(min)

satisfaction on husband's housework

20.44( 3.21)

14.91( 2.45)

4.97( 1.08)

.38( .663)

171.7(118.8)

21.6( 40.5)

204.0(168.8)

54.4( 93.0)

3.27(  .94)

employ-ment

career satisfaction

wife's monthly income

husband's monthly income

wife's weekly working hours

husband's weekly working hours

sexual discrimination

welfare benefits degree

employment stability

husband's positive perception on wife's employment

29.64( 7.78)

140.8( 94.4)

248.1(128.6)

42.71( 12.3)

53.3( 15.0)

11.48( 4.02)

4.01( 4.44)

1.28(  .68)

3.89(  .77)

Table 2. The Degree of Variables Related Family and Employment N=733

도와 가족-일 이(5문항) 척도는 4  Likert 척도로 측정하

으며, 역산을 하여 문항의 방향성을 일치시켰으며, 5 ~ 20

 사이에 분포한다. 따라서 수가 높을수록 일이 가족에게 

는 가족이 일에 부정 인 향을 많이 미치는 것을 의미한

다. 일-가족 이의 일반  경향은 평균이 10.11(SD=2.11)이

며, 가족-일 이의 일반  경향은 평균이 10.02(SD=2.45)이

다. 그리고 일-가족 이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67이며, 

가족-일 이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64이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WIN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본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알아보기 해 빈도

와 백분율을,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해 Cronbach α계

수를 산출하 고, 본 연구의 구체 인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Ⅳ. 연구결과  논의

1. 가족 련 변수가 유자녀 취업주부의 일-가족 이에 

미치는 향

가족 련 변수가 유자녀 취업주부의 일․가족 이에 미

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 련 변수들은 유자

녀 취업주부의 일-가족 이를 14.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유자녀 취업주부의 일-가족 이에 유의한 향을 미치

는 가족 련 변수는 가족역할에 한 인식(β=.272), 결혼만

족도(β=-.171) 순이다. 즉, 가족역할에 해 통 인 인식을 

많이 할수록, 그리고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일-가족 이가 

부정 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역할에 해 통 인 인식을 

많이 한다는 것은 가족역할에 해 성별분업 인 사고를 많

이 하고 이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책임과 역할로서 규명․

강요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역할의 강조는 자녀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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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illover

independent variables

work-family spillover family-work spillover

B β B β

variables related 

family

values on familism

traditional family role awareness

marital satisfaction

the number of preschooler

wife's daily housework hour

husband's daily housework hour

wife's weekends housework hour

husband's weekends housework hour

satisfaction on husband's housework

housework helper existence

-.078

.215

-.296

.225

-.001

.002

-.001

.002

-.255

-.456

-.122

.272

-.171

.059

-.072

.064

-.085

.170

-.129

-.096

***

**

-.234

.062

-.079

.025

.002

.002

-.001

.003

-.151

.272

-.299

.064

-.037

.005

.172

.052

-.098

.189

-.062

.047

***

*

adjusted R
2

F value

.148

3.353***

.145

3.278***

*p < .05, **p < .01, ***p < .001

Table 4. The Influences of Variables Related to Family on Work․Family Spillover in Working Wives with Children

취업주부에게는 다 역할에 한 가장 과 한 책임을 요구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족 상황에서는 일과 련하여 발생하

는 사소한 스트 스나 어려움도 쉽게 가족생활에 향을 미

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

된다. 

 가족 련 변수들은 유자녀 취업주부의 가족-일 이를 

14.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자녀 취업주부의 가족

-일 이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가족 련 변수는 가족주

의 가치 (β=-.299), 남편의 주말 가사노동시간(β=.189) 순이

다. 즉, 통  가족주의 가치 이 강할수록, 그리고 남편의 

주말 가사노동시간이 길수록 가족-일 이가 부정 이다. 

통  가족주의 가치 이 강할수록 가족 심주의 인 

경향이 강하여, 가족이 일보다 먼 라고 하는 의식을 취업주

부들이 많이 갖고 있어 가족이 일에 부정 인 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남편의 주말 가사노동시간이 길

수록 가족-일 이가 부정 이고 취업주부의 평일․주말가

사노동시간은 가족-일 이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가사노동수행과 련된 우

리 사회의 보편 인 가치와 련이 있다고 하겠다. 즉, 우리 

사회에서는 가사노동수행에 있어 여성이 주된 가사노동수행

자이며, 남편은 아내의 일을 조  도와주는 보조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생각이 보편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취업주

부는 가사노동의 주된 책임자가 자신이라고 인식하고 이를 

수행하다보니 남편보다 훨씬 긴 가사노동시간이라 하더라도 

가족이 일에 혹은 일이 가족에 부정 인 향을 미치지 않는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사노동이 부부가 함께 해야 할 

가정내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남편이 쉬는 날이라고 여

기는 주말동안 가사노동시간을 많이 한다는 것은 취업주부

의 유 의 일이 주말에도 향을 미칠 만큼 많다는 것을 의

미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남편의 가사노동시간만큼 취업

주부의 가사노동시간도 더 길수도 있기 때문에 남편의 가사

노동분담이 길수록 주부의 가정생활이 일에 부정 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 미취학자녀수가 취업여성의 일․가족 이에 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미취학자녀수

가 많을수록 부정  이가 커진다고 한 Frone et al.(1997)

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상이하다. 우리 사회는 미취학 아동기

부터 교육열이 강하고, 자녀교육의 책임이 주로 어머니에게 

있기 때문에 미취학자녀수는 일․가족의 부정  이에 더 

많은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어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런 보편 인 생각과는 다소 상이한데 이는 본 연구

상자의 미취학자녀수가 평균 0.38명인 것에 어느 정도 기

인할 것으로 여겨지며, 본 연구결과에 한 구체 인 논의를 

해서는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에 한 심도있는 연구

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취업 련 변수가 유자녀 취업주부의 일․가족 

이에 미치는 향

취업 련 변수가 유자녀 취업주부의 일․가족 이에 미

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업 련 변수들은 유자

녀 취업주부의 일-가족 이를 18.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유자녀 취업주부의 일-가족 이에 유의한 향을 미

치는 취업 련 변수는 일에 한 만족도(β=-.261), 아내의 

근로시간(β=.196), 아내의 취업에 한 남편의 정  인식

(β=-.174) 순이다. 즉, 자신의 일에 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근로시간이 길수록, 그리고 아내 취업에 해 남편이 부정

으로 인식할수록 일-가족 이가 부정 이다. 자신의 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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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illover

independent variables

work-family spillover family-work spillover

B β B β

variables related 

employment

career satisfaction

wife's monthly income

husband's monthly income

wife's weekly working hour

husband's weekly working hour

sexual discrimination

welfare benefits degree

employment stability

husband's positive perception on wife's employment

-.071

-.001

-.001

.032

.003

.044

.020

-.165

-.478

-.261

-.068

-.060

.196

.022

.084

.042

-.056

-.174

***

***

**

***

-.041

.001

.002

.010

.012

.043

.007

-.326

-.401

-.129

.025

.092

.054

076

.071

.013

-.094

-.125

**

*

*

*

**

adjusted R2

F value

.187

17.230***

.067

5.420***

*p < .05, **p < .01, ***p < .001

Table 5. The Influences of Variables Related to Employment Work․Family Spillover in Working Wives with Children

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자신이 왜 일을 하고 있는가에 해 

회의 일 수 밖에 없고, 이런 회의감은 일로 인해 발생하는 

작은 스트 스에도 크게 향을 받게 되어, 이것이 가족생활

에도 쉽게 이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 근로시간이 길수

록 신체 ․정신  부담이 가 되므로 일이 가족에게 미치

는 향이 부정 인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그리고 

아내의 취업에 해 남편이 부정 으로 인식할수록 일-가족 

이가 부정 이라는 본 연구결과는 배우자의 지원이 부정

 이를 감소시킨다고 한 Choi & Kim(2010)의 연구결과

와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는데, 아내의 취업에 해 남편이 

부정 으로 인식하는 경우 아내의 직업생활에 해 무시하

고 배려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한편으로는 취업주부

인 아내가 겪게 되는 시간과 에 지 제약과 같은 어려움을 

분담하지 않게 되므로 일이 가족에게 미치는 부정  이가 

더욱 커지게 될 것으로도 생각된다. 

 취업 련 변수들은 유자녀 취업주부의 가족-일 이를 

6.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자녀 취업주부의 가족-

일 이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취업 련 변수는 일에 한 

만족도(β=-.129), 아내 취업에 한 남편의 정  인식(β

=-.125), 직장안정성(β=-.094), 남편의 월소득(β=.092), 남편

의 근로시간(β=.076), 순이다. 즉, 자신의 일에 한 만족도

가 낮을수록, 아내의 취업에 해 남편이 부정 으로 인식할

수록, 직장안정성이 높을수록, 남편의 월소득이 많을수록, 그

리고 남편의 근로시간이 길수록 가족-일 이가 부정 이다. 

남편의 월소득이 많은 경우 체로 사회경제  지 가 높

은 경우가 많아 자녀양육과 교육에 한 기 가 높을 수 있

고, 아내에게 요구하는 어머니와 아내로써의 역할도 많을 것

이며, 더불어 주부들이 생계유지를 해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가족의 유자녀 취업주부에게는 

가족이 일에 미치는 부정  이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가계 소득이 높을수록 가족-일과 

일-가족의 부정  이가 높아진다는 Kirchmeyer & Cohen

(199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주부의 직장안정성이 높을수록 가족-일 이가 부정 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장안정성이 높으면 체로 고용이 보장

되는 경우이므로 일에서의 성공․실패 혹은 어려움이 가족

에게 유의한 부정 인 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직장안정성

이 낮아 직장에서 스트 스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

으로 지각되지 않는 가족생활의 어려움이 상 으로 더 큰 

가족생활의 어려움으로 지각되어 이것이 일에 부정 으로 

이되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되지만 이에 해서는 보다 심

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3. 가족  취업 련 변수가 유자녀 취업주부의 일․

가족 이에 미치는 향

가족  취업 련 변수가 유자녀 취업주부의 일․가족 

이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

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  취업 련 변수들

은 유자녀 취업주부의 일-가족 이를 33.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자녀 취업주부의 일-가족 이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가족  취업 련 변수는 아내의 근로시간(β=.269), 

결혼만족도(β=-.240), 가족역할에 한 인식(β=.231), 아내의 

취업에 한 남편의 정  인식(β=-.180), 남편의 근로시간

(β=.173), 일에 한 만족도(β=-.154) 순이다. 즉, 아내의 근

로시간이 길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가족역할에 해 

통 인 인식을 많이 할수록, 아내의 취업에 해 남편이 

부정 으로 인식할수록, 남편의 근로시간이 길수록, 그리고 

일에 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일-가족 이가 부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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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illover

independent variables

work-family spillover family-work spillover

B β B β

variables related 

family

values on familism

traditional family role awareness

marital satisfaction

the number of preschooler

wife's daily housework hour

husband's daily housework hour

wife's weekends housework hour

husband's weekends housework hour

satisfaction on husband's housework

housework helper existence

-.052

.173

-.403

.183

-.001

.001

-.001

.002

.037

-.201

-.086

.231

-.240

.050

-.106

.027

-.122

.155

.020

-.042

**

***

-.219

.018

-.160

-.022

.002

.002

-.001

.003

.120

.592

-.283

.019

-.075

-.005

.154

.038

-.126

.194

.050

.098

***

variables related 

employment

career satisfaction

wife's monthly income

husband's monthly income

wife's weekly working hour

husband's weekly working hour

sexual discrimination

welfare benefits degree

employment stability

husband's positive perception on wife's employment

-.036

-.001

-.001

.048

.021

.010

-.017

-.219

-.424

-.154

-048

-.065

.269

.173

.022

-.043

-.053

-.180

*

***

**

**

-.016

-.001

-.001

.044

.020

.011

-.030

.409

-.352

-.053

-.055

-.044

-.196

.132

.019

-.059

.078

-.117

**

adjusted R
2

F value

.332

4.320***

.211

2.326**

*p < .05, **p < .01, ***p < .001

Table 6. The Influences of Variables Related to Employment and Family on Work․Family Spillover in Working Wives 

with Children

 가족  취업 련 변수들은 유자녀 취업주부의 가족-

일 이를 21.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자녀 취업주

부의 가족-일 이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가족  취업

련 변수는 가족주의 가치 (β=-.286)과 아내의 근로시간(β

=-.196) 이다. 즉, 통  가족주의 가치 이 강할수록, 그리

고 아내의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가족-일 이가 부정 이다. 

Ⅴ. 결론  제언

본 연구의 목 은 유자녀 취업주부에게 있어 가족  직

업 련 변수들이 일․가족 이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는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

가족패 조사 2차년도(2008) 자료를 이용하여,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맞벌이 부부들  임 근로자인 주부 733명을 연구

상으로 하 다. 본 연구의 결과  논의를 통해 얻은 요약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자녀 취업주부의 일-가족 이에 유의한 향을 미

치는 가족 련 변수는 가족역할에 한 인식, 결혼만족도 순

이며, 즉, 가족역할에 해 통 인 인식을 많이 할수록, 그

리고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일-가족 이가 부정 이다.  

유자녀 취업주부의 가족-일 이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가

족 련 변수는 가족주의 가치 , 남편의 주말 가사노동시간 

순이며, 즉 통  가족주의 가치 이 강할수록, 그리고 남편

의 주말 가사노동시간이 길수록 가족-일 이가 부정 이다. 

둘째, 유자녀 취업주부의 일-가족 이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취업 련 변수는 일에 한 만족도, 아내의 근로시

간, 아내의 취업에 한 남편의 정  인식 순이며, 즉, 자신

의 일에 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근로시간이 길수록, 그리

고 아내 취업에 해 남편이 부정 으로 인식할수록 일-가족 

이가 부정 이다.  유자녀 취업주부의 가족-일 이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취업 련 변수는 일에 한 만족도, 아

내 취업에 한 남편의 정  인식, 직장안정성, 남편의 월

소득, 남편의 근로시간 순이다. 즉, 자신의 일에 한 만족도

가 낮을수록, 아내의 취업에 해 남편이 부정 으로 인식할

수록, 직장안정성이 높을수록, 남편의 월소득이 많을수록, 그

리고 남편의 근로시간이 길수록 일-가족 이가 부정 이다. 

세째, 유자녀 취업주부의 일-가족 이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가족  취업 련 변수는 아내의 근로시간, 결혼만족

도, 가족역할에 한 인식, 아내의 취업에 한 남편의 정

 인식, 남편의 근로시간, 일에 한 만족도 순이다. 즉, 아

내의 근로시간이 길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가족역할

에 해 통 인 인식을 많이 할수록, 아내의 취업에 해 

남편이 부정 으로 인식할수록, 남편의 근로시간이 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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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에 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일-가족 이가 부정

이다.  유자녀 취업주부의 가족-일 이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가족  취업 련 변수는 가족주의 가치 과 아내의 

근로시간이며, 통  가족주의 가치 이 강할수록, 그리고 

아내의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가족-일 이가 부정 이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일이 가족에 미치

는 일-가족의 부정  이에는 일에 한 만족도, 가족역할

에 한 인식, 주부의 근로시간, 아내 취업에 한 남편의 

정  인식과 같은 변수들이,  가족이 일에 미치는 가족-일

의 부정  이에는 가족주의 가치 , 일에 한 만족도, 아

내 취업에 한 남편의 정  인식이 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역할에 한 인식이 보수 이어서 

가정에서의 주부의 역할에 한 요구가 많은데 오히려 근로

시간은 길어서 일-가족의 부정  이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일․가족의 부정  이를 감소시키기 해서는 가정에서의 

역할은 부부와 자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양성평등

의식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인식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보다 쉽게 양성평등의식이 실천가능해 질 수 

있도록 하는 일․가족 양립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 

통 인 가족주의 가치 이 높을수록 가족-일의 부정  

이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통 인 가족주의 가치 은 

여성에게 있어 일보다는 가족이 우선한다는 의식을 의미한

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의식은 주부 스스로가 극 으로 

자신의 일을 추구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 일은 하되 

늘 자신의 삶에서 일이 두번째가 되어 일에서의 성취도 얻을 수 

없고, 가족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려움이 일에도 부정 으로 

향을 미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따라서 유자녀 취업주

부들은 가족이 일에 우선한다는 의식보다는 일과 가족은 양

립되어야 하는 역임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유자녀 취업주부의 일․가족 이에는 일에 한 

만족도나 아내의 취업에 한 남편의 정  인식이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에 한 만족도나 아내 

취업에 한 남편의 정  인식은 일-가족이나 가족-일의 

부정  이에 모두 향을 미쳤다. 즉 주부 스스로가 자신

의 일에 해 만족하지 못한다거나  아내의 취업에 해 

부정 으로 인식하는 경우 일이 가족에게 그리고 가족이 일

에 부정 인 향을 많이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변수들

은 부분 주부의 취업에 한 주부 자신, 남편과 가족구성

원들의 정서  지지와 많은 련이 있는 변수들로써 결국 일

-가족의 부정  이에는 주부가 종사하는 일의 어려움보다는 

주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의 정서 ․심리  

역할이 더 요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유자녀 취업

주부의 일-가족의 부정  이를 감소시키기 해서는 주부 

스스로 자신의 일에 해 자부심을 갖고 일을 통해 만족감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며, 남편과 다른 가족구성원들 역시 

주부가 하는 일을 정 으로 인식하고, 가정에서 보다 지지

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논의와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

를 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 조사 

2차년도(2008) 자료를 이용하여,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맞벌

이 부부들  임 근로자인 주부들을 연구 상으로 하 다. 

본 연구 결과 미취학 자녀수가 취업주부의 일․가족 이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취학 자

녀는 주부의 취업을 단하게 하는 요한 요인으로 보고되

고 있고, 본 연구 상자의 자녀수 평균이 1명 미만인 것을 

고려해보았을 때 후속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과 수를 보다 

엄격하게 통제한 연구가 수행된다면 자녀가 취업주부의 

일․가족 이에 미치는 향을 보다 구체 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일․가족 이를 가족이 일에 혹은 

일이 가족에 미치는 부정  이로만 측정하여 연구를 수행

하 으나 이러한 단일 측정보다는 가족생활의 여러 측면에

서 발생하는 이 양상에 해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볼 수 

있는 다차원  측정을 수반한 연구가 수행된다면 일과 가족 

간에 발생하는 이 상에 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한 일과 가족생활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감

소시킬 수 있는 구체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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